
 

 

● 위령성월(11월) 연미사 신청   

 위령성월(11월)을 맞아 연미사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위령 미

사는 한 번 신청하시면 위령성월 한 달 내내 연미사를 올려드립

니다. 신청은 윤모니카 회장님이나 이수영 에우푸라시아 전례부

장님께 연락바랍니다.  

● 묘지 방문   

 지난 11월 2일(목) 위령의 날 미사 후 Newfield에 소재한 본당 

묘지(All Saint Cemetery)를 방문하였습니다. 김도윤 프띾치스코 

신부님을 비롯하여 레지오 단원들과 15명의 신자분들이 방문하

고 연도를 마쳤습니다. 점심을 준비해 주신 평화의 모후 쁘레시

디움과 김광영 토마스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 성당 웹페이지   

 새로욲 성당 웹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주소는 chkcc.org입니

다.    

● 평화의 모후 레지오 입단 선서  

 지난 11월 2일(목) 평화의 모후 제478차 주회합 중에 김광대 율

리아나 자매님과 홍혜자 마리아 자매님이 성모님의 굮단으로 

입단 선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레지오의 대열에 한자리 차지하

여 충실하게 봉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단원으로 거듭나시길 

기원합니다. 

● 메디 케어 무료 상담   

 배필숚님(State Licensed Life and Health Producer)께서 미사 후 

친교 시갂에 메디 케어 및 의료 보험에 대한 상담을 해 주십니

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 Thanksgiving 파티   

 11월 19일(일) 미사 후 Thanksgiving 파티가 있습니다. 파티에 도

움을 주실 분은 문혜숙 베로니카 성모회장님(856-524-2114)께 

연락바랍니다.    

● 영화의 밤   

 11월 26일(일) 친교 후 영화 “오빠 생각”을 상영합니다. 꼭 참석

하셔서 좋은 시갂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치유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하면서 양승숙 마리아, 고정림 세

실리아, 방영애 레나타, 옥달영 안드레아, 박영목 다니엘 그리고 

김영숚 스텔라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레지나 

기도회 

 

 ● 구역  

  <라파엘 구역> 

 오세환, 이정현, 김추자, 김성욱, 권수희, 김성철, 신명숙,  

 이경실, 안우풍, 장한민, 최미라, 권선용, 김명자, 홍혜자,  

 김영복, 장석영, 장인숙, 김윤선, 이숚덕, 강옥화, 김승수,  

 한진옥, 백윤기 
 

  <엘리사벳 구역> 

 정경재, 정의환, 최만섭, 최화숙, 황선동, 황태영, 신용철,  

 신선희, 방효선, 방영애, 김광영, 김명희, 송현배, 송현숙,  

 문만기, 문혜숙, 김영두, 김영숙, 이긍주, 이보현, 김글라라,  

 김충수, 김영숚, 김희겸, 김덕자, 박영진, 이은자, 김인훈,  

 한민숙, 김덕영, 박영목, 박영희, 이신원, 정광근, 정정자,  

 이병원, 강정숙 
 

  <레지나 구역> 

 김레지나, 최영숙, 김형수, 김희동, 김혜정, 윤모니카, 김광대, 

 윤현석, 오윤주, 김재숙, 하국일, 김성문, 김정숙, 유명옥,  

 이상민, 이수영, 권혜원, 권준오, 김승윤, 이윤상, 이윤복,  

 송미라, 김성현, 김숚자, 박소윤, 윤혜경, 배진형, 배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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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도자들의 사명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주님께

서는 제1독서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사제들아, ……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의 법으로 많은 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당시 사제들은 민중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도 형식주의에 물들었기에 예수

님께서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르십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 

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형

제가 되려면 모든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옷차림으로 다른 이

를 차별한다면 오히려 옷의 노예가 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한다면 이웃은 없어지고 재물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사이들은 다른 이들과 차별된 행동을 

하며, 자신을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었지요. “그들이 하는 일

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

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인다.”  

물론 그들은 주님을 찬미하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였을 

것입니다. 이마나 팔에 성구 넣는 갑을 매다는 것은 주님의 말

씀을 지니며 묵상하기 위함이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과 벽을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간마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

도록 식별 능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의 역할과 소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김준철 토

마스 아퀴나스 신부)  

               

   봉헌금               $594.00  
 

    교무금           $500.00  

      안우풍(10-12), 이긍주(10,11)      

 

  김형수 구역(잔액 입금)      $250.00 
                           
    

    Total              $1,344.00    
 
     
 

    
  
     
 
           

      

<10월 29일(일)> 

    

주   일 
연중 제31주일 

11월 5일 

연중 제32주일 

11월 12일 

연중 제33주일 

11월 19일 

제1독서 김정숙 이사벨라 하국일 암브로시오 김정숙 이사벨라 

제2독서 이수영 에우푸라시아 이윤복 스테파노 김희동 프란치스코 

성혈분배 김정숙, 김현수 김정숙, 윤모니카 김성현, 윤모니카 

친교봉사 신선희 카타리나 윤모니카  

입당성가 22번 천지 생기기 전                                       (55) 

제1독서 말라키 예언서 1, 14ㄴ-2, 2ㄴ. 8-10 

화 답 송 ◎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 주소서. 

제2독서 테살로니카 1서 2, 7ㄴ-9. 13 

복음  

환호송 

◎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고, 너희 선

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 

복     음 † 마태오 23, 1-12 

봉헌성가 61번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25) 

성체성가 163번 생명의 성체여                                      (167) 

퇴장성가 400번 주님과 나는                                            (2) 

성호경이란 무엇입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는 신앙고백으로 이마와 가슴과 양 어깨에 십자가를 그으며 

드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기도를 

말합니다. 

 

성호경을 긋는 것만으로도 신앙의 행위가 됩니까? 
 

하느님을 고백하는 중대한 신앙행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

인의 신앙은 삼위일체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인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미사는 모두 삼위일체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확인하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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